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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재협상불가, 끝내 국민을 버리고 미국의 이익에만 봉사하겠다는
것

[성명]이명박대통령의 재협상불가는 끝내 국민을 버리고 미국의 이익에만 봉사하겠다는 것

이명박 대통령이 6일 72시간 촛불집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재협상은 없다고 못 박았다. 불교계 원로들과의 오찬회동에서 "지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쇠고기) 재협상 얘

기를 해서 경제에 충격이 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기어이 국민을 버리고 미국의 비위를 맞추겠다는 것이다. 아예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이명박대통령

은 "지금 재협상을 요구했다 자동차,반도체 등 여타 주력 수출품목에서 통상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전형적인 국민 겁주기에 나섰다. 도대체 미국산쇠고

기를 수입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광우병위험이 없는 안전한 쇠고기를 수입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왜 통상마찰을 불러오는가? 결국 이명박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권보

다 우선하는 것이 미국 축산업자의 이익이고 자동차, 반도체 기업의 이익이 먼저라는 얘기다. 그동안 미국산쇠고기를 수입하지 않을 때에 일어나지 않은 통상마찰이 재협

상으로 안전한 미국산쇠고기만 수입한다고 자동차, 반도체 수출이 중단된다는 것인가! 이명박대통령은 정신 차려야 한다. 수십만의 시민이 촛불을 들고 재협상을 요구하

러 거리로 나왔다. 거리로 나오지 못한 많은 국민들 또한 마음으로 촛불을 들고 '재협상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라'고 외치고 있다. 이러한 때 국민의 뜻을 섬겨 재협상수

순을 밟겠다고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이 국민의 목에 칼을 겨누며 재협상은 없다고 단언한 것은 스스로 대통령직을 그만두겠다는 것이다.

미국산쇠고기의 위험성이 명확한 지금, 아무런 실효성 없는 자율결의를 추진한다고 시간소모만 하면서 국민을 욕보이고 있는 이명박정부의 국민무시는 극에 달했다. 오

로지 미국에 대한 봉사만 있을 뿐 종업원에 불과한 국민은 짓밟으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미국산쇠고기수입문제로 이명박정부가 추구하는 한미동맹의 본질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한미동맹의 불균형성, 정치군사적 예속성에서 평등한 한미동맹

으로 변화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과는 반대로 오히려 잃어버린 신뢰회복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수사를 동원하여 한미동맹의 예속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면서 경제적

종속까지 심화시키려 하고 있다. 한미fta는 철저하게 미국에 대한 경제예속협정임에도 마치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들을 속이면서 미

국산쇠고기를 전면 개방하는가하면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공공부문을 전부 사유화시켜 미국자본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방문 중 부시미대통령 목장에서의 하룻밤 숙박료를 위해 전 국민을 광우병위험으로 몰아넣었다. 이명박대통령은 미국에게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한미관계를

21세기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킨다고 하면서 미국의 요구는 무엇이든 다 들어주는 확실한 주종관계임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미국인들은 먹지 않는 광우병위험쇠고기를 한

국국민들에게 먹여 축산업자들의 돈벌이를 보장해주겠다고 한 것이다. 결국 이명박대통령은 미국이 강요하는 한미관계의 종속성에 철저히 복종하기 위해 국민이 죽든 살

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부시대통령에게 맹세를 하고 온 것이다.

이명박대통령은 국민을 배신하고 미국축산업자의 대변자로 전락하는 것이 기뻐 박수를 치면서 자신은 대한민국CEO라 했다. 국민을 대표하여 진정한 국익을 위한 외교

를 해야 하는 대통령이 국민의 건강권을 미친소에게 저당 잡히면서 국민을 자신의 종업원으로 명명한 것이다.

이명박대통령의 국민배신은 미국의 한국 국민에 대한 무례를 불러왔다. 마치 식민지총독처럼 처신하고 있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가 한국국민들에게 "공부를 더 해야

한다"는 오만무례한 발언을 하고도 사과 한마디 없다. 이명박대통령은 4800만 국민이 미국대사에게 모욕을 받고 있는데도 문제의식조차 없다. '먹기 싫으면 안 사먹으면

될 것을 쓸데없이 촛불들고 설쳤으니" 욕을 들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주권국가의 대통령이라면 최소한 사과요구는 해야 한다.

우리는 이명박대통령의 '재협상은 없다'는 말은 더 이상 한국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명박대통령은 미국의 이익만을 정치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과 함께 반정부촛불투쟁을 강고하게 전개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이명박정부의 맹목적 친미사대성을 혹독하게 심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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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동상담 1577-226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고유번호 : 107-82-08139
Tel : (02) 2670-9100 Fax : (02) 2635-1134 Email : kctu@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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